




동사찬요(東史纂要) 오운(吳澐) 
조선 중기의 문신 오운(吳澐：1540~1617)이 지은 역사책. 

 

8 권 8 책. 1606 년(선조 39)에 완성했다. 유성룡(柳成龍)이 왕에게 바쳐 유림의 표준이라는 칭송 

을 받았다. 1609 년(광해군 1)에 경주에서 간행했으나 1614 년에 한백겸(韓百謙)의 충고로 지리지 

를 첨가하고, 고려말의 은자들도 추가하여 개찬했다. 

권 1 상에서 권 2 상까지는 본기로 단군조선·기자조선·사군·이부·삼한·삼국기·신라기·고려기 등을 

〈동국통감〉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술했다. 권 2 하에서 권 7 까지는 열전으로 삼국명신전· 신라 

충의전·여제의 열전·고려명신전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별록으로 반적 권흉의 전을 싣고 있다. 

이 책은 단군을 개국시조로 보면서 기자(箕子)를 우리나라 풍교의 시작으로 인식하던 전대의 

이원적 역사인식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권근의 〈동국사략〉에 의거한 신라 위주의 삼국사 서술로 고구려·백제의 기사는 신라 왕 밑에 

부기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애국충신 열전을 많이 수록했다. 본기 중에는 선유와 사가의 평론 

을 반영한 점이 특이하다. 삼한의 위치에 관해서는 먼저 한백겸의 비판에 대해 싣고 그뒤에 한 

백겸의 삼한설을 따로 실었다.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오운 (吳澐) 

 

본관은 고창. 자는 태원(太源), 호는 죽유(竹牖)·죽계(竹溪). 할아버지는 언의(彦毅)이며, 아버지 는 

수정(守貞)이다. 조식(曺植)·이황(李滉)의 문인이다. 유성룡(柳成龍)·정구(鄭逑) 등과 교유했다. 

1566 년(명종 21) 별시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의 학유·학정·박사·전적·직강 등을 역임했다. 

1583 년(선조 16) 경원부 아산보의 추장 번호가 난을 일으키자 북도조전장으로 나가 공을 세웠 

다. 그뒤 충주목사 겸 편수관을 거쳐 성균관사성을 지낸 뒤 1589 년 광주목사로 나갔다가 파직 

되었다. 

1592 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곽재우의 의병을 도와서 군량과 전마를 대고 자신의 가노 7, 8 명 

을 데리고 참가했다. 그때 마침 초유사 김성일(金誠一)을 만나 그의 소모관이 되었으며, 그 공으 

로 그해 7 월에 승문원판교에 특진되었다. 1593 년 상주목사가 되고, 이듬해 합천군수가 되었다. 

1597 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합천 부근의 왜적을 물리쳐 그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명 

나라 장수 진린(陳璘)의 접반사가 되었다. 그뒤 의흥위사과·첨지중추부사·장례원판결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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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했으며, 1601 년 벼슬을 사퇴하고 영주로 돌아와 〈주역〉과 〈주자대전〉 등을 즐겨 읽으며 

저술활동에 전념했다. 

1616 년(광해군 8) 공조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상소문을 올려 〈주자대전〉 

의 진강을 왕에게 요청했다. 그는 특히 주자를 존경해 주자서 중에서 우국충정의 뜻이 담긴 

소차를 뽑아 〈주자문록 朱子文錄〉 3 책을 만들었다. 또한 〈퇴계선생문집〉을 김경(金勁) 등과 

더불어 간행하고, 〈동사찬요 東史纂要〉를 저술했다. 그가 편찬한 사서는 사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주 이산서원을 이건하는 데 앞장섰으며, 영주 성재산에 산천서당을 건립했다. 선무원종공신 

1 등에 책록되고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영주 산천서원, 남계 세덕사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죽유문집〉이 있다. 

죽유(竹) 오운(1540∼1617)은 조선 중기 문신(文臣)이자 학자였다. 그는 다른 선비들과 달리 당대의 대학자인 

퇴계(退溪) 이황과 남명(南冥) 조식, 두 선생의 문하에 동시에 출입하면서 그들의 장점을 취하며 자신의 

학문을 형성했던 인물이다. 그는 또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전란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노력했고, 지식인 

들이 중국만 숭상하던 분위기에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역저 ‘동사 

찬요(東史纂要)’를 편찬·간행하기도 했다. 

‘죽유는 평생 아래의 아전들과 귀를 대고 말한 적이 없다. 이 점이 다른 사람들이 미치기 어려운 점이다. 또 

자기를 굽혀서 귀한 사람을 받들지 않았다. 아첨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더럽히지도 않았으니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죽유를 가까이서 보아왔던 선비의 평이다. 

◆퇴계와 남명, 양대 석학의 가르침 받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의령으로 이거해 살았고 만년에는 경북 영주로 옮겨 머물던 죽유는 19세 때 남명의 

문하에 들어가 제자가 되었고, 25세 때는 퇴계의 제자가 되었다. 남명의 제자가 먼저 된 것으로 전하나, 

죽유에게 퇴계는 처고모부이고 조모의 종제이므로 어릴 적부터 퇴계에 대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죽유가 영향을 받은 것도 퇴계가 먼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죽유는 퇴계와 남명 양문을 출입했지만, 학문적으로는 퇴계의 영향을 더 받았다. 이급(李級)이 ‘죽유집’ 

서문에서 죽유에 대해 ‘뇌룡정 앞에서 출발해 암서헌 마당에서 졸업했다’고 표현했듯이, 학문의 입문은 

남명에게 해서 최종적으로 퇴계에게서 결실을 맺었던 것이다. 죽유는 퇴계를 존숭(尊崇)하여 “그 도덕과 

문장은 태산북두(泰山北斗)와 같아 이 세상의 모범이다. 주자 이후 제일인자”라고 했다. 

퇴계와 남명 양문을 출입한 제자들은 대부분 시간적 차이를 두고 양문을 출입했던 데 비해, 죽유는 

청년시절부터 두 사람이 별세할 때까지 계속 출입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광해군이 죽유에게 내린 사제문(賜祭文)에서 ‘도학은 퇴계를 존모하고 학문은 남명을 으뜸으로 



삼았다(道慕退陶 學宗山海)’고 했다. 죽유의 학문적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죽유의 제자이자 사위인 

조형도(趙亨道)는 ‘산해의 마루에 오르고 퇴계의 방에 들어갔다(升山海堂 入退溪室)’고 표현했다. 

죽유는 이처럼 두 석학의 학문적 훈도 속에서 남다른 학자로 성장해 큰 성취를 얻었다. 

 

죽유가 과거를 통해 관계에 진출했으면서도 절조를 지켜 물러나기를 좋아하고 주자학을 중시하며 저술을 

많이 한 점은 퇴계의 영향이었고, 성격이 강직하여 시세에 영합하지 않고 벼슬살이를 탐탁잖게 여기며 

국난을 당해 창의했다는 점 등은 남명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죽유는 양문을 출입하면서 문하의 많은 제자들과 사귀었는데 학봉(鶴峯) 김성일, 한강(寒岡) 정구, 서애(西厓) 

류성룡, 소고(嘯皐) 박승임, 망우당(忘憂堂) 곽재우 등은 대표적 인물이다. 

◆새로운 지평의 역사서 ‘동사찬요’ 저술 

 

사학에 조예가 깊었던 죽유는 기전체(紀傳體)와 편년체(編年體)를 절충한 동사찬요를 저술, 생전에 간행했다. 

동국통감, 삼국사절요,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등을 참고해 단군부터 고려 공양왕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죽유는 영주에서 은거생활 중이던 1606년 67세의 나이에 동사찬요를 저술했다. 죽유는 

처음에는 7권으로 엮었으며, 서애 류성룡이 이를 보고 크게 찬탄하고는 한 본(本)을 선조에게 봉진했다. 

선조는 유림의 표준이 될 만하다는 하교를 내렸다. 

이 동사찬요의 출현으로 한백겸이 ‘동국지리지’라는 역사지리서를 저술하게 되었던 만큼, 동사찬요의 

편찬(編纂)과 개찬(改纂)은 우리나라 학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정·보완한 개찬본 완성은 75세 

때인 1614년의 일이다. 한백겸은 ‘동사찬요’를 정독한 뒤 “죽유의 사서 저작이 사체(史體)를 얻었다”고 

칭찬했다. 

 

죽유가 동사찬요를 저술하게 된 동기는 우선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역사는 잘 알면서 우리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풍조를 바로잡고, 옛 사실을 밝혀 당시의 일을 해석하는데 거울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 인물들을 명신과 반흉 등으로 구분해 권선징악을 도모하려했고, 또한 그 당시까지 

나와 있던 사서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특히 이 책 가운데 ‘지리지(地理志)’는 고대 인문지리서로 가치가 크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중 ‘지리지’는 

신라 위주로 된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해 삼국의 지리지를 따로 편찬했다. 그리고 당시 지명을 중국식 

지명이 아니라 원래 군현의 명칭 그대로 편찬했다. 이는 고구려가 통치했던 요동지방을 우리 영토로 

인식한, 새로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보충해 나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수정본을 통해 단군이나 기자의 강역을 확대하거나 그 위상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의 ‘동사찬요’ 

편찬은 역사를 통해 도학적 삶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죽유는 글씨 또한 명필이었다. 그는 왕희지의 글씨를 배웠는데, 특히 초서에 능했다. 최흥벽(崔興璧)은 죽유 

글씨에 대해 ‘수경(瘦勁)이 고고(高古)하여 마치 키 큰 소나무나 늙은 회나무가 껍질은 다 벗겨지고 뼈만 

남은 것 같다(瘦勁高古 如長松老檜 皮盡而骨露)’고 평했다. 

◆망우당 곽재우를 도우며 임란 의병활동 

 

임란 발발 이후 최초로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망우당 곽재우가 초반에 경상감사 김수와 경상병사 

조대곤에게 토적(討賊)으로 몰리면서 휘하의 장병들이 다 흩어져버렸다. 망우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때 모두 포기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숨어지내려고 했다. 이 때 망우당이 의령 가례(嘉禮) 마을을 

지나다가 죽유를 만나게 되었다. 죽유는 망우당이 창의한 일을 칭찬하며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용 말과 노비 8명을 내어 주었다. 죽유는 인근 마을의 선비들에게 권유해 장정들을 내놓게 

하고는 망우당을 다시 의병장으로 추대했다. 자신은 망우당 밑에서 군사를 모으고 군량을 조달하는 일을 

맡아 의병활동을 도왔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망우당은 향촌의 선비에 불과했지만, 죽유는 이미 정3품까지 오른 고관이었고 나이도 

12세나 더 많았다. 그런데도 그 휘하에서 수병장(收兵將)을 맡아 망우당을 도운 점은 죽유의 인격을 잘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처가의 재산까지 동원해 의병활동을 도왔다. 

 

또 학봉 김성일이 의령에 초유사(招諭使)로 부임해 왔으나, 안동 출신이라 의령 지역의 사족들과 

유대관계도 없고 지리에도 어두웠다. 죽유는 이처럼 지역 사정에 생소하던 학봉을 도와 지역의 사족들과 

연계시켜주고 지리적 상황을 안내하며 초유사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죽유는 다시 호남을 공격하던 왜적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군을 곳곳에서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고, 도원수 권율이 이런 사실에 대해 포상할 것을 요청해 특별히 통정대부(通政 

大夫)에 오르기도 했다. 

 

죽유는 1600년 이후에는 영주에 머물면서 학문과 저술에 몰두했다. 영주는 장인의 전장(田莊)이 있던 

곳으로, 그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별장을 마련해 두었다. 영주에 머물며 ‘퇴계집’을 편찬한 데 이어, 

진성이씨 족보인 ‘도산보(陶山譜)’의 편찬을 주도하며 서문을 쓰기도 했다. 

■‘죽유 불천위’이야기 

종부가 목숨 걸고 지킨 감실 보물급 문화재로 보존돼 와 

죽유 불천위 신주에는 가슴 아픈 일화가 서려 있다. 현재 죽유종택은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야산 아래에 

있다. 이 죽유종택은 독립만세운동을 모의한 곳이고, 6·25전쟁 때는 북한 인민군본부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종택은 1920년 대홍수 때 이건한 것으로, 그 전에는 현 종택에서 조금 떨어진 쌍림면 매촌리에 있었다. 

 



당시 수해 때 죽유 15세 종손인 오용원씨(1965년생)의 증조모가 아기를 업은 채 불천위 신주 감실을 안고 

마을 앞 송림천을 건너게 된다. 하지만 거친 물살을 헤치며 내를 건너다 아기와 신주를 모신 감실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 결국 아기는 물살에 떠내려가버리게 되고 감실만 안고 건너게 되었다. 

죽유 불천위 신주와 감실은 이처럼 종부가 목숨 걸고 지킨 덕분에 홍수 후 이건한 지금의 죽유종택 사당에 

다시 봉안될 수 있었다. 죽유 신주 감실은 매우 정교하고 훌륭해 보물급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이 감실은 10여년 전에 유물관에 보관하고, 새로 모조품을 만들어 대체했다. 

죽유 불천위 제사(기일은 음력 3월3일)는 기일 초저녁에 지낸다. 3년 전 종손이 종회를 열어 문중 어른을 

설득해 변경했다. 종손은 “제사를 마치면 밤 10시경이 되는데, 참석한 제관들이 모두 귀가할 수 있는 

시간이라 시간 변경 후 참석하는 제관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종손은 불천위 제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오운 약력 

△1540년 함안 출생 △1566년 문과 급제 △1580년 성균관 전적, 정선군수 △1588년 성균관 사성 

△1593년 상주목사 △1595년 합천군수 △1611년 주자문록(朱子文錄) 완성 △1614년 동사찬요 개찬 

△1617년 영주에서 별세 


























































































































































































































































































































































































































































































































































































